
시편 제7편
신성근 신부

제7편은 억울하게 도피를 하며 주님께 호소한 ‘개인탄원시편’이다.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한 피난 생활로 고통을 당하게 된 다윗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
하며 의로우신 하느님께 호소한다.

1. [시까욘.1) 다윗. 그가 벤야민 사람 쿠스 일2)로 주님께 부른 노래]

2. 주 저의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니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3. 아무도 구해 주는 이 없이 사자처럼 이 몸 물어 가지도 끌어가지도 말게 하소서.

   1)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 이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도피와는 다르  
      다. 억울함으로 인한 도피이기 때문이다. 추적자들은 사자들과 같다.
   2)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느님께 나아간다.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줄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시기 때문이다.
   3) 악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곳은 하느님뿐이시다.

4. 주 저의 하느님, 만일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만일 제 손에 불의가 있다면
5. 만일 제가 친구에게 악을 저지르고, 원수를 빈털터리 되게 강탈했다면
6. 원수가 저를 뒤쫓아 붙잡고 제 목숨을 땅에다 짓밟으며
   제 명예가 흙먼지 속에 뒹굴게 하소서. 셀라

   1) 4절-6절은 자신이 악한 짓을 하였는지에 대한 성찰이다. 전쟁 중에 적들에게   
      악하게 굴며 약탈자 되지는 않았는지, 즉 약탈을 위한 전쟁을 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는 것이다.
   2) ‘땅에다 짓밟는 것’, ‘흙먼지 속에 뒹굴게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죽음을 뜻한   
      다. 따라서 다윗은 그러한 짓을 하지 않았기에 만일 위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원수들이 자신을 붙잡아 치욕스럽게 죽여도 좋다고 하소연한다. 즉,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자신을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3) 다윗은 회개한 뒤에 주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선하게 살았다. 그러기에 하느님  
      께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1) 구약성경에서 여기에 한 번만 나오는 낱말로, ‘고백’으로 번역하기도 한다(주석 성경 ‘시편’, 64쪽 각 
주2 참조).

2) 구약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고대 번역본들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에티오피아(히브리말로는 본디, 쿠쉬) 사람(2사무 18,21-32) 또는 사울 임금의 아버지 키스로 생
각 된다(각주 3 참조).



 * 로마 2,7-8 : 꾸준히 선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  
                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

7.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제 원수들의 광포에 맞서 몸을 일으키소서.
   깨어나 저에게 다가오소서. 당신께서는 심판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8. 겨레들이 무리 지어 당신 주위에 둘러서게 하소서. 그 위 높은 곳에 앉으소서.

   1) 하느님은 원수들의 광포함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 심판관이신 분이시다.
   2) ‘높은 곳’은 재판석을 의미하며,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내려보신다는 것이다. 모  
      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행실대로 심판하신다.

9. 주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저의 의로움에 따라, 저의 결백함에 따라 저의 권리를 되찾아 주소서.

   1) 다윗은 먼저 하느님은 심판자이심을 선포한다.  
   2) 하느님 심판의 기준은 의로움이고 결백함이다. 의로움과 결백함은 바로 믿음   
      에서 오는 것이다.
   3) 따라서 다윗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의롭고 결백하게 살았으        
      니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곧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기도한다.

10.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다하고, 의인은 당신께서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3)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느님께서는 의로우시다.
11. 나의 방패가 하느님께 있으니 그분은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1) 다윗은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악인들은 더 악한 생활을 하지 않고,        
      의인들은 더욱 의로운 생활을 하도록 기도한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느님께  
      서 우리 사람의 모든 것, 곧 마음과 속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2) 또한 하느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  
      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3) 하느님은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 지혜 1,6 : 지혜는 다정한 영, 그러나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는 그 말에 책임을 지  
              게 한다. 하느님께서 그의 속생각을 다 아시고 그의 마음을 샅샅이 들  
              여다 보시며 그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레 11,20 :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  
              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  

3) “속”은 본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정, 사고, 양심 등의 자리로 여겼던 ‘콩팥’(신장)을 뜻한다.



              게 해 주소서.
   묵시 2,23 :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12. 하느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날마다 위협하시는4) 하느님이시다.5)

13. 그런데도 악인은 여전히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 겨누는구나.
14. 이는 자신에게 살생의 무기를 들이대고, 자기 화살을 불화살로 만드는 것.

   1) 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악에 대서는 위협하시는, 곧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2) 그런데도, 곧 하느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하느  
      님께서는 칼을 가시고 활을 당기신다. 이는 하느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언  
      제든 심판하실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3) ‘자신에게 살생의 무기’, ‘자기 화살을 불화살로 만드는 것’이란 회개하지 않으  
      면 하느님 심판에 따라 파멸의 길로 든다는 것, 곧 자업자득이라는 것이다.
   4) 회개하면 하느님 분노의 칼이 축복의 단비로 바뀐다.
 * 이사 50,11 : 그러나 스스로 불을 피우고 불화살에 불을 댕기는 너희는 모두 자기  
                가 피운 불 속으로, 자기가 댕긴 불화살 속으로 들어가거라. 이것이  
                너희가 내 손에서 받아야 할 바이니, 너희는 고통 속에 드러누워야  
                하리라. 

15. 보라, 죄악을 잉태한 자가 재앙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는구나.

      아기를 낳지 않으려면 임신하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는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이사 33,11 : 너희는 검불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의 입김은 너희 자  
                신을 집어삼키는 불이다.  
     욥 15,35 : 재앙을 잉태하여 불행만 낳으니 그들의 모태는 속임수만 마련할 뿐  
                이라네 

16. 함정을 깊숙이 파 놓고서는 제가 만든 구렁에 빠진다.
17. 제가 꾸민 재앙이 제 머리 위로 되돌아오고 
    제가 휘두른 폭행이 제 정수리로 떨어진다.

    1) 악인은 의인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지만, 결국 자신이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  
       들에게 행한 그대로는 자신에게 돌아온다. 남들에게 행한 포악은 자신의 정수  

4) 본디는 ‘격분하다, 분노를 터뜨리다’를 뜻하나, 여기서는 하느님의 ‘의노’를 의미한다(필자 부연 설명).
5) 여기서 앞의 “하느님”은 히브리말로 ‘엘로힘’, 뒤의 “하느님”은 ‘엘’이다(주석 성경 ‘시편’ 66족, 각주 

13 참조). 



       리, 곧 즉사하는 것과 같은 큰 치명타를 입힌다. 
    2) 악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벌을 받  
       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느님께 심판을 받는다. 
 * 잠언 26,27 : 구렁을 파는 자는 제가 그곳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제가 그것  
                에 치인다.
        5, 22 : 악인은 제 악행에 붙잡히고 제 죄의 밧줄에 얽매인다.
   집회 27,25-26 : 돌을 위로 던지는 자는 제 머리에 던지는 것이다. 남을 교활하게  
                공격하는 자는 저도 상처를 받으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거  
                기에 떨어지고 덫을 놓는 자는 자신이 거기에 걸리리라.

18.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그분의 의로움에 따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치리라.

      다윗은 자신이 의를 따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감사하며 하느님을 찬송  
    한다.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찬미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의로움에 따라 심판하시고, 행실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시다. 한마  
디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
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가라 6,7-8). 끝.


